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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과 오스만 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주제로 3편의 에

세이와 6편의 사례연구 및 르네상스 시대의 수준 높은 회화들과 다양한 예술품들

을 함께 담고 있다. 오스만 제국은 오랫동안 유럽의 시각에서 최대의 적으로 비쳐

졌지만, 이 책에서는 순례자, 여행자, 외교관, 군인, 전쟁 포로 등 다양한 개개인들

의 문화적 교류와 이러한 교류의 흔적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형

성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. 

먼저 3편의 에세이는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과 폴란드와 중부 

유럽의 국가들과의 평화조약, 오스만 제국과 라틴 유럽과의 문화 교류, 유럽의 르

네상스와 술탄의 초상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

6편의 사례연구에서는 베니스에 등장한 오스만인들의 모습, 북유럽 르네상스의 

대표적인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(Albrecht Dürer, 1471~1528)와 오스만 제국, 콘스

탄티노플의 유럽 르네상스 화가들, 복식 관련 일러스트와 앨범을 통해 본 동서양의 

정보와 이미지 전파, 유럽 궁정문화에 영향을 준 오스만 제국의 문화 등 주로 유럽 

회화자료들을 토대로 당시의 문화교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. 이러한 문화적 교

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럽 예술가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

오스만 문화에 이끌렸는지, 유럽의 문화적 관점에서 오스만 세계가 어떻게 비춰졌

는지를 알 수 있다. 


